방글라데시에서 새롭게 50명의 POSITIVE 트레이너가 탄생
  방글라데시는 홋카이도의 2배 정도의 면적이지만, 인구 1억 3000만 명을 거느린 인도 동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JILAF가 방글라데시에서 POSITIVE 프로그램(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노동안전 위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그 후 ICFTU-BC(국제자유노연 방글라데시협의회)와 공동개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POSITIVE 도입 당시부터 계속해서 협력을 얻고 있는 동경노동안전위생센터의 토오야마 나오키(外山尙紀)씨와 함께, 2003년 6월에 개최된 POSITIVE 전국 세미나에 참가했다.

5개 조직에 의한 협력-ICFTU-BC-

  방글라데시에는 내셔널센터가  26개 있다고 하는데, 그중  ICFTU에 가맹한 5개의 내셔널센터에 의해 결성된 협의회가 ICFTU-BC이다. 여당, 야당, 중립 등, 정치적으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들은”“We are friends‚의 정신으로 조직의 테두리를 넘어 훌륭하게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ICFTU-BC에 의해 POSITIVE 트레이닝을 받은 세미나 참가자는 총 3,OOO 명에 이른다.

현지 주도의 세미나
  금년도 전국 세미나는, 다카, 치타공 2개 지역에서 각 4일간, 각 내셔널 센터에서 선발된 조합원 합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기계 안전” “자재의 운반, 보관” 등 기술 영역 별로, 각 내셔널 센터에서 교육 담당으로 활약하는 5명이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했다. 그들은, 항상 “We are friends”의 정신으로 열심히 그리고 알기 쉽게, 저비용 개선 포인트를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트레이너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모두 진지한 모습이었다. “확실히 현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세미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형광등 제조 공장(다카) 과 비누 공장(치타공)을 방문하여, 제조 라인을 순회하면서, 체크 리스트 엑소사이즈(check list exercise; 직장에 있어서의 점검 작업)를 실시했다. 그 후 체크 리스트를 토대로, 견학한 공장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 그룹 토론과 참가자에 의한 발표를 했다. 발표 중, 트레이너는 몇 번이나 “Specific(구체적으로)!”을 반복했다. 트레이너의 어드바이스와 총 10회에 걸친 그룹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차츰” 트레이너‚로서의 구체적인 저비용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전개에 기대
　“여러분은 내일부터 개선 활동을 실시할 트레이너입니다.” 세미나 폐회식에서, ICFTU-BC사무국장, 소토야마(外山)씨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 첫날 상상을 초월하는 결의와 자신감, 그리고 웃는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 또한, 내셔널센터라는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는 “우정‚과” “연대”감을 갖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웃음이 넘치는 얼굴, 활력, 그야말로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ICFTU-BC의 주도(initiative)에 의한 발전을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공장 방문에서의 체크 리스트 엑소사이즈
　형광등 제조 공장(다카)

▲진지하게 그룹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치타공)

　
베트남의 지방 2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
　베트남에서는 VGCL(베트남노동총동맹)의 요청을 받고, 2001년도부터 “시장 경제하의 노동조합”을 테마로, 하노이와 호치민 2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금년도는 6월 11일~12일에 중부의 후에시와, 17일~18일에 남부 키엔장(Kien Giang)군 락저(Rach Gia)지방, 2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후에시는 일본의 교토와 같이 아름다운 중부의 고도(古都)인데, 38 의 무더위 속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락저는 메콩 델타의 최하류의 타이만에 접하는, 육로보다 수로가 발달한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제적인 세미나였다.

　세미나에는 개최지의 VGCL 회장, VGCL의 본부 임원 및 각 성(省)의 부회장, 경제사회 정책 및 안전 위생 담당 국장 등, 각각 50명씩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또 테마도 종래의 “일본의 노동운동·그 경험과 과제‚, “일본의 고용 정책”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에 추가하여 “ 생산성 향상‚ “ 다국적기업‚ “ 노동안전 위생‚ 등 3개의 개별 테마에 대한 강연도 실시되었다. 베트남 측으로부터도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임금 정책” 노동안전 위생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노동안전 위생” 추진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니즈(needs)가 높은 개별 테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그 “성과의 공정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임금에 대한 반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어, “공정 배분”의 기초가 되는 “노사관계” “노사협의 제도” “임금제도” 등도 포함하여 내년 이후에도 이 테마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또 “노동안전 위생”에 대해서도, 세미나 종료후의 회의 중, 앞으로 JILAF의 “POSITIVE 프로그램”시작을 위한 의견교환·정보교환을 할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VGCL/JILAF 프로젝트를 위해 더욱 더 충실히 하고, 그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락저에서의 세미나에서 세미나에 대한 감상과 답례를 말하는 대표 참가자
▲후에시의 세미나에서 질문하는 참가자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국제 협력 No. 1

얼굴이 보이는 국제 협력 활동을 목표로 한
~연합 FAN 장애자 지원 타이 프로젝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국제 협력 실장 우치다 코타로(內田孝太郞)씨
　　연합이 현재 힘을 쓰고 있는 국제 협력 활동의 하나로 “연합 FAN 장해자 지원 타이 프로젝트”가 있다. 이것은, 타이 사회에 있어서의 장해자들의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과 장해자들의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96년에 시작된 연합의 국제 협력 활동으로, 올해 8회를 맞이했다. 원래 연합이 국제 협력을 운동 방침으로 도입한 경위는 1990년의 걸프전쟁이 계기였다. 연합은, 자금 지원을 넘어 인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 활동을 추구한 결과, 1995년 “연합국제협력대(가칭) ”의 답신에 의해 “연합국제협력센터”가 탄생하였고, 타이 프로젝트가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실시되었다.

　타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약 1주일 동안의 타이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①평소에 직장에서 국제 협력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연합 가맹 조직의 조합원이, 장해·빈곤 등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②현지 NGO 그룹과의 의견교환 및 교류 ③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한 타이 사회의 장해자 지원 그룹, 타이 정부, 재 타이 일본 대사관, 유엔 아시아 사무소 그리고 타이의 장해아들과의 협동작업 등이다.

  참가자들로부터, “국제 협력에 대해 거의 몰랐으나, 실제 체험을 통해 처음으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 이 활동에 참가 한 OB·OG 여러분들이 귀국 후에도 자주적인 정보 교환 및 교류를 통해, 산업별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태로 “연합 FAN 클럽”을 설립하여, 자비 참가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멤버가 적지 않다. 2003년 1월에 개최된 제8회의 페스티벌에서는 타이 운영 위원회가 주체성을 발휘하여, 많은 현지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협력, 나아가, 민간 스폰서 후원 및 군대의 지원을 통한 장애자의 버스 이동 제공 등, 타이 사회의 뜨거운 응원도 있었다. 사전 PR의 효과도 있어서, 참가자는 총 3,500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과제의 하나는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낳은 부모는 연합이지만, 기른 부모는 타이의 여러분들이다. 자립적인 개최를 목표로, 타이 운영 위원회의 기반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이 밖에도, JILAF 및 연합 가맹조직이 힘을 쓰고 있는 국제 공헌 및 국제 협력 등, 사회 개발 활동은 많이 있다. 앞으로는, 서로가 시야를 넓혀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연합으로서 정보 네트워킹(networking)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 현장에서의 활동 스킬과 지식이 풍부한 NGO 단체와 의견교환 및 정보 교환 장소도 계획중이다. 나아가, 빈곤 대책 및 아동노동 박멸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도, 다국적 기업대책,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ILO 핵심적 노동기준의 조기 비준·준수 등 정책면과 함께 국제 협력 활동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JILAF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회랑(回廊)

마에시마 이와오(前島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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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합종합연구소 평의원,

[재]일본ILO협회 상무이사
국제 협력의 이념
　국제 협력에는, 협력하는 측에서 보면 5개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협력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협력하는 측인 자신을 상대방에게 더욱 좋게 이해시켜, 이해자·친구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 경우, 상대방이 협력하는 측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게 해야 한다는 측면도 부차적으로 생긴다. JILAF가 추진하고 있는 초빙 사업 등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로, 곤란에 직면한 상대방에 대한 인도적, 연대적인 협력이 있다. 예를 들어, 재해시의 협력 및 난민에 대한 협력, 식량지원 및 보건·위생 면에서의 협력, 아동의 취학을 위한 협력 등이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우호 관계에 있는 외국노조의 파업 등의 경우, 재정적, 기타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로, 각종 국제조직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협력이 있다. 소위 말하는 멀티 협력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국제 조직이 그 이념 및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국제 조직에 가맹한 나라 및 조직은, 그러한 이념 및 생각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된다.

　넷째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요청 및 요망에 응해 실시하는 협력이 있다. 도로 및 철도, 항만, 건물 등을 건설하려 한다든지, 기재 및 시설을 구입하고자 한다든지 등, 상대방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근거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의 ODA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협력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협력이다.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측이 스스로의 이념에 따라 실시하는 협력이 있다. 궁극적인 협력이란 이런 종류의 것이 되겠으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관계가 있다. 전술한 4개의 협력도 사실은 그러한 배경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연수생 소식 19

“ We have been survived!  Thank you for

making us participate in this course! ”
　JILAF 국제 활동가 양성 코스의 졸업 프레젠테이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수생들은, 자신의 조직 소개 및 프리 토픽 등 합계 5번을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습득한 스킬, 논리화법(logic 話法), 노동운동의 지식 및 경험 등을 포함한 발표는 모두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코스 당초에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멤버들은,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힘든 벽을 넘었습니다. 발표할 때는 감동하여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제노동운동에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믿고 해내려는 노력과 그것을 지지하는 동료들과의 연대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코스를 통해 노동운동 관련 동료들과의 네트워크가 넓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입니다. 얻은 모든 것을 앞으로의 활동에 살릴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코스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 훌륭한 코스에 참가 시켜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LAF 연수생 야마나카 케이코(山中惠子))

“유럽 및 중국의 고용 조사” 보고회를 개최
　JILAF는 작년도, 해외의 고용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유럽의 직업 훈련 정책” 및 “중국의 WTO 가맹과 노동문제” 이 2개의 테마로 보고서를 간행했다. 금년 7월에 이 조사를 토대로 보고회를 가졌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에서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로의 움직임이 있었고, 노사간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기초 교육 속에 직업 교육 훈련이 포함되어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교육을 하는 샌드위치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영국의 청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심은, 직장 훈련에 강의 형식의 수업을 포함시킨 실습훈련으로, 직업 자격의 형성이 직업 훈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EU의 직업 훈련은, 유럽 레벨에서 공통의 테두리를 만들어, 직업 자격 상호 인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WTO 가맹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 경제 속에서 발언권강화와, 인치(人治)에서 법치국가로 이행하려 하고 있다. 고용 면에서는, 고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이 WTO 가맹으로 타격을 받아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과잉노동력 인구는 1억 명을 넘는다고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급격한 노동력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소셜·세이프티 넷(social safety net)이 정비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한편, 도시지역에서도 국영기업 및 국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잉여노동력이 배출되어 성장산업으로의 이동이 보여지고 있다. 시장 경제화로 인해 기업 내에서는 이해 조정 기관(mechanism)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니즈(needs)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조직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JILAF calendar (2003.6~8)

○초빙
●남부아시아·오세아니아 팀　5월 29일 (목)~6월 11일 (수)

●아프리카 중부 팀　6월 12일 (목)~6월 25일 (수)

●중미·카리브(Carib)팀　7월 3일 (목)~7월 16일 (수)

●아시아노조연수팀　7월 27일 (일)~8월 2일 (토)

○현지 프로젝트
●베트남 VGCL노사관계 세미나 및 캄보디아 조사
  6월 5일 (목)~6월 21일 (토)

  프놈펜, 하노이 등
●방글라데시 ICFTU-BC/JILAF

  POSITIVE 전국 세미나 6월 6일 (금)~6월 20일(금)

다카, 치타공
○각종 회의 등
●“국제노동문제 연구회”특별 연구회　7월 2일 (수) 동경
○기타
●인도네시아 고용 대책 일차 조사　8월 3일(일)~8월 9일 (토) 자카르타
●lCFTU-APR0/0 TCILS/JILAF 공동개최 노조지도자 상급 코스 8월 13일~9월 9일 싱가포르
INSIDE OUT

　노동조합간의 협력 활동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저의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JILAF의 사업 수행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시미즈 구니오(淸水訓夫)

/전 주(駐) 니카라과 대사
　“일에 많이 익숙해졌어?”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익숙해졌을지는 모르나, 숙련되려면   . 우선은, 뒤지지 않는 JILAF의 스태프를 목표로 합니다.

우메야마 아키라(梅山啓)

/정보노연에서 파견
　지금까지는 “노동운동” “개발도상국의 개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JILAF의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신세를 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야나기타니 키미히코(柳谷公彦)

/전력총연합에서 파견
